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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을 위한
음성변환용 바코드

라디오 FM 105.3MHz /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/ 위성 TV 184번 /                   231번 /         307번 /              184번

입당송 | 

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,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

소서.

제1독서 | 신명 4,32-34.39-40

화답송 | 시편 33(32),4-5.6과 9.18-19.20과 22(◎ 12ㄴ 참조)

◎  행복하여라,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!

○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,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. 주님은 정의와 

공정을 좋아하시네.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. ◎

○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,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

셨네.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,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

났네. ◎

○ 보라,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, 당신 자애를 바라

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.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, 굶주

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. ◎

○ 주님은 우리 도움, 우리 방패.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. 주

님,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,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

소서. ◎

제2독서 | 로마 8,14-17

복음환호송 | 묵시 1,8 참조

◎ 알렐루야.

○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, 성부 성자 

성령은 영광받으소서. ◎

복 음 | 마태 28,16-20

영성체송 | 갈라 4,6 참조
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

음에 보내셨다. 그 영이 “아빠! 아버지!” 하고 외치신다.

고척동성당 | 1991년 8월 설립


